
145

ORIGINAL ARTICLE
http://dx.doi.org/10.15724/jslhd.2020.29.2.145

http://jslhd.org/
언어치료연구 제29권 제2호

pISSN 1226-587X / eISSN 2671-7158

Journal of Speech-Language & Hearing Disorders
2020. Vol. 29, No. 2. 145-156

보완ㆍ대체의사소통 중재의 질적 평가지표에 따른 국내연구 동향분석

Analysis of Domestic Research Trends According to Qualitative Indicators 
of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김난영1, 박성지2*

1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특수교육학과 박사수료
2 원광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Nan Young Kim1, Sung Ji Park2*

1 Secondary Special Education Graduate School, Wonkwang University, Doctor Course Completion
2 Dept. of Secondary Special Education, Wonkwang University, Professor

Purpose: This study examined trends of domestic research utilizing AAC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to analyze how well each study mediating communication interventions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corresponded to the qualitative indicators of a single subject 

study, and to provide implications for constructing systematic evidence-based practice. 

Method: A total of 82 single-subject studies that underwent AAC arbitration between 1998 

and June 2019 were selected and analyzed based on subject characteristics, disability 

types, coverage mechanisms used in the intervention, and dependent variables. Results: 

The AAC intervention studies were mainly concentrated in 2006, 2007, 2015, and 2016; 

experimental design of the study was most common among the subjects. The number of 

study subjects was three and the study subjects focused mainly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preschool children. The place of study intervention was mainly in a special 

school or a special class and treatment room. High-tech was used more frequently than 

low-tech as a guarantee mechanism used in arbitration. The aim was to improve 

communication and vocabulary regardless of the type of guarantee mechanism. Analyzes 

based on CEC qualitative indicators show that most studies have detailed descriptions of 

study participants, data analysis, context and environment, but low satisfaction with 

mediator qualification and mediator training, intervention fidelity and checklist items. 

Conclusions: In order to increase the internal validity of future intervention studies using 

AAC, detailed description of the systematic adjustment of experimental control and 

independent variables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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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연구는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보완․대체의사소통을 활용하여 중재한 국내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각 연구가 단일대상연구의 질적 지표에 얼마나 부합되었는지 분석하여, 체계적인 증거기반의 

실제 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방법: 1998년부터 2019년 6월까지의 기간에 

보완․대체의사소통 중재를 시행한 단일대상연구 총 82편을 선정하여, 대상자 특성, 장애 유형, 중재에 

활용된 보장기구, 종속 변인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보완․대체의사소통 중재연구는 주로 2006년, 

2007년, 2015년, 2016년에 집중되었고, 연구의 실험설계는 대상자 간 중다간헐기초선 설계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자 수는 3명, 연구 대상은 주로 초등학생과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편중되었고, 연구 중재 장소는 주로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 및 치료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애 

유형은 지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발달장애 순으로 이루어졌다. 중재에 활용된 보장기구는 

하이테크가 로우테크보다 더 많은 빈도로 사용되었다. 보장기구의 종류와 상관없이 의사소통기능, 어휘 

향상을 목적으로 하였다. CEC 질적 지표를 근거로 한 분석의 결과, 대부분 연구는 연구참여자, 자료 

분석, 맥락과 환경에 관한 기술은 자세히 하였지만, 중재자 자격 및 중재자 훈련, 중재 충실도 및 

체크리스트 항목은 낮은 충족도를 보였다. 결론: 다양한 환경 및 교육현장에서 보완․대체의사소통 

중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으로 체계적인 연구 설계와 방법을 계획하고 질적 지표를 숙지한 

연구를 수행하여,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효과적인 중재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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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의사소통은 개인이 생각 또는, 의견이나 감정 등을 전달하고 상

대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음성, 문자뿐만 아니라 손짓이

나 표정과 같은 몸짓 언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된다. 이러한 

다양한 방식의 의사소통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 

양방향으로 이루어지며, 그중에서도 구어나 말을 이용한 상호작용

은 의사소통 상대방과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능력이다. 장애학생의 경우 장애의 정도에 따른 개인

차는 있지만, 구어 및 비구어 의사소통에 문제를 보이며, 언어습득

이나 언어발달에도 어려움을 보인다(Han et al., 2016). 이렇게 신

체적 또는 인지 및 기능적 발달 지연에 의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는 장애학생을 위해 1990년대 후반부터 음성과 문자 이외 언어 

형태를 이용하여 타인과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보완․대체의사

소통(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AAC)이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그 사용이 증가해 왔다.

구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 학생은 말 이외 다양한 

비언어적 수단으로써 상대에게 생각을 전달하거나 상대의 생각을 

수용한다(Seigel & Cress, 2002). 보완․대체의사소통은 비언어적

인 방법을 이용한 지원체계로 구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

람이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기에 효과적이다(Ko & Park, 

2017). 또한, 제한된 언어 표현력을 가진 장애학생에게 능력에 따

른 상호작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완․대체의사소통 도구의 필

요성이 증가하고 있다(Yeo et al., 2007). 

초기 보완․대체의사소통 사용자는 구어 발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

는 지체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점차 자폐성 장애, 외상성 

뇌 손상, 뇌졸중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지도도 점차 변화하고 있다(Han & Han, 2013). 보완․대체의사소

통의 도구적 형태로 초기에는 그림 또는 사진 등을 사용하여 활용

한 의사소통 판의 로우테크가 많이 사용되었지만, 최근에는 마이토

키나 태블렛 PC, PDA 등의 스마트 기기가 보급되면서, 하이테크 

기기를 활용한 중재가 시도되고 있다(Jung & Han, 2012). 인지장

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완․대체의사소통 중재 효과 연구에 따르면, 

전자적 도구 사용이 비전자적 도구 사용보다 효과가 더 크다고 하

였다(Nam & Shin, 2008). 중도 지적장애학생의 일상적인 활동에 

필요한 의사소통 행동을 촉진하는 데도 하이테크 보완․대체의사소통 

도구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Ko & Park, 2017)

보완․대체의사소통을 활용한 결과를 정리한 국내 문헌연구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 학술지에 수록된 보완․대체의사소통 활

용을 연구한 Choi와 Park(2012a)은 대상자 선별에 사용한 검사방법

이 중증장애가 있는 학생의 능력을 평가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중증장

애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을 측정할 수 검사 도구의 개발을 제안하였다. 

Han 등(2016)은 로우테크와 하이테크에 따른 중재 효과의 차이를 비

교하였으며, 그 결과 장애 유형에 따라 선호하는 도구 차이는 있지만, 

보완․대체의사소통 테크놀로지 수준과 상관없이 주로 의사소통 기능 및 

언어구조의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됨을 알 수 있었다.

Kim과 Kim(2014)은 2001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를 바탕으로 보완․대체의사소통 중재가 특수교육대상자

의 언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중재충실도나 타당도 요소

를 통제하지 않은 논문들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

다. 최근 보완․대체의사소통과 관련된 많은 메타분석 연구가 진행

되면서, 증거기반 실제(evidence-based practice: EBP)를 파악

하여 특수교육학생을 대상의 연구 결과가 이와 관련하여 양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실시되었는지에 대한 질적 수준의 파악이 중요

시되고 있다. 증거기반 실제를 반영하기 위하여 Horner 등(2005)

의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 및 연구 환경, 대상자 특성, 중재자, 독

립변인과 종속 변인, 중재 충실도와 내적 타당도 등 7가지 영역에 

걸친 분석 항목을 제안하였다. 

Choi와 Park(2012b)의 연구에서는 하이테크는 주로 경계선급

이나 경도의 지적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중도장애가 있는 학

생에게는 이용의 편리성을 이유로 대부분 로우테크를 활용하기 때

문에 보조 공학 기술을 발달시켜 장애 특성에 따른 맞춤식 도구를 

활용하면 효과가 클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Han 등(2016)은 보완․
대체의사소통 체계를 하이테크와 로우테크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

한 결과,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와 상관없이 주로 특수학교에서 

중재가 이루어지고, 로우테크의 경우 자폐성장애, 지적장애, 지체

장애 순으로 이용하며, 하이테크의 경우 지체장애, 자폐성장애, 지

적장애 순으로 이용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대부분 보완․대체의

사소통 중재 논문은 주로 의사소통 기능과 언어구조를 주요 종속

변인으로 다루고 있다고 하였다. Kim과 Kim(2014)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완․대체의사소통 중재는 대상자의 의사소통 능력도 개선

되었지만, 대화 상대자의 의사소통 역할도 변화되고 긍정적인 대

화 상대자의 태도 변화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특히 자폐성장애

의 경우 다른 장애보다 더 큰 효과가 있다고 제시하며, 보완․대체

의사소통은 도구 유형이나 대상자의 나이에 상관없이 장애학생의 

의사소통에 매우 큰 효과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보완․대체의사소통을 활용한 중재 연구의 결과를 정리한 

선행연구에서 보완․대체의사소통은 장애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을 증

진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하지만 분석대상 논문 수가 적거나 연구 

범위에 보완․대체의사소통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하였거나, 대화 상

대자를 포함하지 않았거나, 또는 일부 특정 장애 영역만 포함하는 

등의 단편적인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1998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보완․대체의사

소통을 활용하여 중재한 국내연구들의 동향을 살펴보고, 보완․대체

의사소통 중재 결과가 목표 행동 이외 유지 및 일반화에도 효과적

임이 검증된 단일대상연구를 게재 연도, 연구 대상, 중재 방법, 전

략 등으로 분류하고 단일대상연구의 질적 지표에 따라 분리하여, 

증거기반 실제 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Ⅱ. 연구 방법 

1. 논문 선정 기준

논문 선정 기준은 2019년 6월까지 발표된 학술지에 게재한 논

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대상연구 선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국

내검색사이트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제공한 학술연구

정보서비스(RISS)의 전자 검색서비스를 이용하여 대상 논문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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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후 수집하였다. 검색어는 ‘보완․대체의사소통, AAC’를 사용하였

다. 검색결과 보완․대체의사소통 450편, AAC 784편, 중복 검색된 

논문 396편이었다. 분석논문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수집하였다. 

⑴보완․대체의사소통을 이용한 중재 논문만 분석대상 논문에 포함

하였으며, ⑵보완․대체의사소통 도구 개발을 목적으로 하거나 개발

된 보완․대체의사소통 도구 검증을 목적으로 중재를 시행한 논문은 

분석대상 논문에서 제외하였다. 논문 선정할 때 본 연구자와 특수

교육 석사전공 2인으로 구성된 총 3인이 공동 작업하였으며, 최종

적으로 선정된 82편의 논문은 단일대상연구이며, 보완․대체의사소

통 도구를 이용한 중재를 시행한 연구들이다. 

2. 자료 분석 방법

1) 분석 틀

본 연구에서는 최종 선정된 논문 82편의 전반적인 연구 동향과 

CEC 지표에 따른 분석을 위하여 국내에서 연구된 단일대상 동향

분석 선행연구(Kim & Kim, 2016)를 참고하여 분석 틀을 설정하

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의 틀은 부록 1에 기술하였다.

분석 틀은 크게 전반적인 연구 동향과 CEC 지표로 구분 지었

으며, 전반적인 연구 동향은 연도별 출판 현황, 실험설계, 연구 대

상자 및 연구 장소, 독립변인과 종속 변인으로 구분하였다. 독립변

인은 로우테크와 하이테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2) CEC 지표에 따른 분석 방법

선정된 논문의 질적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단일대상 중재 결

과를 분석한 선행논문 Kim(2015), Noh(2016)가 제시한 평가 척

도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Kim(2015)에서 제시된 평가 기준은 

단일대상연구의 질적 지표를 처음 제시한 Horner 등(2005) 연구

와 이후 보완․대체의사소통 중재를 활용해서 중재한 연구들을 바탕

으로 구성하였다. 질적 평가 문항은 맥락과 환경, 참여자, 중재자, 

독립변인, 중재충실도, 내적타당도, 종속변인, 자료분석 등 8개 영

역에 걸친 총 23개 문항으로 그 내용은 부록 2와 같다.

3. 신뢰도

본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최종 선정된 82편의 분석을 

연구자와 특수교육 석사전공 2인으로 총 3인이 신뢰도를 산출하였

다. 산출된 신뢰도 범위는 85.0%에서 100%로 나타났으며, 평균 

신뢰도는 86.36%의 일치도를 보였다. 분석자 간 100%의 일치된 

수준에서 자료 분석을 위하여 불일치를 보였던 항목은 협의하여 

의견을 일치시켜 적용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전반적인 연구 동향

본 연구에서 분석한 논문과 그에 따른 연도별 출판 현황, 실험

설계, 연구 대상자 및 연구 장소, 독립변인, 종속 변인에 관한 전

반적인 연구 동향의 특성은 부록 1에 요약하였다. 

1) 연도별 출판 현황

1998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보완․대체의사소통 중재의 연구 

현황을 그림 1과 같다. 보완․대체의사소통 중재를 한 단일대상연구 

총 82편이 발표된 시기를 살펴보면, 2006년, 2007년, 2015년부

터 2017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림 1. 연도별 학술지 출판 현황  

Figure 1. Publication status by year

2) 실험설계 

1998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보완․대체의사소통 중재의 연구 

분석결과는 그림 2와 같다. 중다간헐기초선설계가 39편(47.6%)으

로 가장 많았고, 사전/사후설계가 27편(32.9%), 교대중재설계가 7

편(8.5%), 중다기초선설계가 4편(4.9%), 평행중재설계가 2편

(2.4%), 중다처치설계, 2개의 설계를 적용한 연구, 설계에 대한 설

명이 빠진 연구가 각각 1편(1.2%)이었다. 

PTD=parallel treatment design; ATD=alternating treatment 
design; MPD=multiple probe design; MBD=multiple baseline 
design; MD=multitreatment design (ABACAD); 
PPD=pretest-posttest design.

그림 2. 실험설계 유형별 연구 현황 

Figure 2. Research status by experimental design type

3) 연구 대상자 및 연구 장소

(1) 연구 대상자 수와 연령

1998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보완․대체의사소통 중재의 연구 

분석결과, 대상자 수는 3명인 연구가 45편(54.9%)으로 가장 많았

고, 1명인 연구는 19편(23.2%), 4명인 연구는 7편(8.5%), 2명인 

연구는 6편(7.3%), 6명인 연구는 3편(3.7%), 5명인 연구는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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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이었다. 연구 대상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27

편(32.9%),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22편(26.8%), 중등

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9편(11.0%), 고등부 8편(9.8%), 성인은 

5편(6.1%)이었다. 기타 11편(13.4%)은 취학전 아동과 초등부, 초

등부와 중등부, 중고등부, 초등부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었

다. 장애유형별 분석은 지체장애 30편(36.9%), 지적장애 13편

(15.9%), 자폐성장애 12편(14.6%), 발달장애 5편(6.1%), 자폐성장

애와 지적장애 4편(4.9%), 실어증, 레트증후군, 지체장애 형제, 미

기재가 각각 2편(2.4%), 중복장애, 윌리엄스 증후군, 묘성증후군이 

각각 1편(1.2%), 기타 7편(8.5%)이었다. 기타는 자폐성장애와 지

적장애와 지체장애, 자폐성장애와 지적장애와 발달장애, 지체장애

와 지적장애, 지체장애와 시각장애, 지체장애와 중복장애, 지적장

애와 중복장애, 지적장애와 운동성장애이다. 

(2) 연구 장소 
연구 장소에 대한 분석결과는 특수학교에서 중재한 연구가 33

편(40.2%)으로 가장 많았고,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13편(15.9%), 

치료실 또는 복지관 10편(12.2%), 복지시설 6편(7.3%), 일반학교 

4편(4.9%), 집 3편(3.7%), 기타 3편(3.7%), 특수학급, 병원, 연구

소, 미기재가 각각 2편(2.4%), 통합학급, 작업장이 각각 1편(1.2%) 

이었다. 

4) 독립변인 

보장기구로 구분하여 주요 매개 활동의 분석한 결과, 보장기구

는 하이테크가 52편(63.4%), 로우테크가 30편(36.6%)이었다. 하

이테크의 경우 태블릿 PC와 음성산출기구, 컴퓨터가 가장 많은 빈

도로 활용되었고, 로우테크의 경우 그림을 이용한 연구가 가장 많

은 빈도를 차지했다. 

5) 종속 변인 

어휘 중재 효과를 증명하기 위한 종속 변인 분석은 그림 3과 같

다. 총 82편의 분석대상 논문 중 가장 많은 종속 변인은 화용론을 

중재한 연구로 총 42편(51.2%)이고, 의미론 10편(12.2%), 화용론

과 의미론 6편(7.3%), 화용론과 대화상대자 6편(7.3%), 화용론과 

구문론 4편(7.3%), 의미론과 구문론 2편(2.4%), 화용론과 문제행동 

2편(2.4%), 음성산출 1편(1.2%), AAC 도구사용능력 1편(1.2%), 기

타 8편(9.8%)이었다. 기타의 경우 화용론과 더불어 AAC 도구 사

용능력, 도구 선호도, 반응속도 및 완성도, 문제행동, 음성산출 등

을 같이 중재한 논문이었다.

2. CEC 지표에 따른 분석 

총 82편의 분석대상 연구논문들의 CEC 지표에 따른 분석결과

를 살펴보면 부록 3과 같다. 각 연구가 CEC 지표 23개 문항 내

용에 충족하는가는 0~2점으로 평정하였다. 0점(기준 미달), 1점(부

분 충족), 2점(충족)으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여, 한 연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점은 46점이다. CEC 지표에 따른 단일대상연구 82

편의 분석결과는 부록 3과 같다. 

대상 논문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평가 질적 지표의 8개 영역

의 총점 범위는 11~43점, 평균 32.49점으로 총점 평균은 각 질

적 지표를 모두 충족하였을 때 부여되는 최대점수인 46점의 약 

70.6%에 해당하였다. 분석대상 연구 중 총점이 가장 높은 연구는 

38번 연구로 43점이었고, 16번 연구가 42점으로 두 번째로 높았

다. 하지만 이 연구들을 대부분 연구 총점이 35점(76%) 안팎으로 

연구에 따른 충족 점수의 편차가 크지 않았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하위영역은 참여자(94%)와 자료 분석

(94%), 맥락과 환경(83%) 영역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연구참여자에 대한 인구학적 특징과 장애 영역 및 참여자 선정방

법에 관한 기술을 자세히 언급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자료 분석 

영역의 경우 대체로 자료 분석 과정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그 결

과를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즉, 분석대상 논문들은 대체로 자료 

분석 과정과 분석결과를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연구참여자의 주요 

특성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여, 각 연구의 연구참여자와 유사 조건

을 가진 다른 장애에 반복 연구를 적용할 수 있게 하였다. 맥락과 

환경 영역은 핵심적인 특성인 프로그램의 유형, 학교 및 교실 유

형, 중재 과정, 중재 지역, 지역사회 환경, 물리적 환경, 사회경제

적 지위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 CEC 기준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

었다. 독립변인, 종속 변인, 중재 충실도 충족률의 경우 각각 

74.5%, 70.8% 69.7%로 나타났다. 중재 과정, 중재자 행동, 중재 

자료의 출처 여부를 기술하는 독립변인의 경우 분석대상 연구별 

편차는 크지 않았다. 종속 변인의 경우 사회적 중요도, 조작적 정

의, 측정방법과 시기, 신뢰도 등을 비교적 적절히 소개하고 있었

다. 중재 충실도 측정과 보고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나타내

는 중재 충실도 영역은 독립변인과 내용 타당도를 점검한 전문가

나 신뢰도 측정에 참여한 제2 관찰자의 자격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였지만, 측정 대상자, 상황, 행동 간에 측정 여부를 정확히 

S=semantics; S+ST+P=semantics+syntax+pragmatics; S+P+T=seman-
tics+pragmatics+AAC tool ability; S+P+CP=semantics+pragmatics+con-
versation partner; S+TA=semantics+AAC tool affinity; P=pragmatics;
P+ST=pragmatics+syntax; P+S=pragmatics+semantics; P+T=prag-
matics+AAC tool ability; P+TA=pragmatics+AAC tool affinity; 
P+RC=pragmatics+AAC reaction rate and completeness; P+PB=prag-
matics+problem behavior; P+VC= pragmatics+voice calculation; 
P+VC+PB=pragmatics+voice calculation+problem behavior; P+CP=prag-
matics+conversation partner; VC=voice calculation; T=AAC tool ability.

그림 3. 종속변인 유형별 연구 현황

Figure 3. Research status by dependent variable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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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지 않았다. 내적 타당도 영역의 충족률은 69.3%로 실험통

제와 독립변인의 체계적 조정, 기초선에 대한 상세한 기술과 적절

한 자료점 기재, 내적 타당도 위협요소 통제를 평가하는데 연구마

다 총족도의 편차가 컸다. 모든 연구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하위영역은 중재자 영역으로, 이 영역의 충족 비율은 평균 30.8%

로 대다수의 연구에서 중재자에 관해 단순히 ‘연구자’로만 언급하

고, 중재자에 대한 설명 및 배경 변인, 자격 및 중재자 훈련 과정

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다. 

Ⅳ.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1998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보완․대체의사소통을 

활용하여 장애학생의 의사소통을 중재한 82편의 국내 단일대상연

구들의 전반적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연구들이 단일대상연구의 

질적 지표에 부합하는지를 CEC 질적 지표에 근거하여 분석하였

다. 선정된 논문은 게재 연도, 연구 대상, 중재 방법, 전략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고찰한 연구 결과와 추후 진

행될 연구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완․대체의사소통을 활용해서 중재한 연구는 1998년 이

후로 꾸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는 

2006년 9편, 2007년 8편, 2015년 8편, 2016년 7편, 2017년 9

편으로 중재에 사용된 도구의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2000

년 초반에는 주로 제작이 쉽고 경제적 부담이 적은 로우테크가 주

로 사용됐지만, 2000년 중후반부터 컴퓨터 기술이 발전하고 보급

되면서 마이토키, 테크톡, 태블릿 PC 등 자동화된 하이테크가 점

차 증가하여 사용되었다.

둘째, 보완․대체의사소통을 활용해서 중재한 연구의 실험 설계

는 대상자 간 중다간헐기초선 설계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중다

간헐기초선설계 39편, 사전/사후 설계 27편, 교대중재설계 7편으

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 중다간헐기초선설계는 짧은 기간 동안 

중재의 효과를 입증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보완․대체의사소통의 

중재연구에서 높은 빈도로 사용된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보완․대체의사소통을 활용해서 중재한 연구의 대상은 주

로 초등학생과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편중되었고, 대상자 수는 

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았다. 또한, 대부분 실험 환경이 특

수학급이나 치료실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볼 때, 보완․대체의사소

통을 활용하여 장애아동의 의사소통을 중재하는 주요 목적이 학습 

참여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을 통한 상호작용의 기회 제공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2001년부

터 2013년까지 보완․대체의사소통 중재의 효과를 분석한 Kim과 

Kim(2014)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했으며, 대부분 실험환경이 통합

교육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넷째, 보완․대체의사소통을 중재한 연구에서 활용한 기구는 하이

테크가 로우테크보다 더 많은 빈도로 중재에 사용되었으며, 하이테

크의 경우 태블릿 PC와 음성산출기구, 컴퓨터가 가장 많은 빈도로 

활용되었다. 이는 Choi와 Park(2012b)의 연구에서 제시한 중도장

애학생의 경우 도구 사용 방법을 배우거나 활용이 어려워 로우테크

를 더 많이 활용하였다는 결과와는 상이하였다. 즉, 보조 공학 기

술의 발달함에 따라 장애 특성에 따른 맞춤식 도구가 활용되고 있

어, 지체장애라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하이테크가 제작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2000년도 초

반에는 제작의 편리성과 경제적 장점으로 로우테크를 이용한 보완․
대체의사소통 중재 연구가 2000년도 중후반에는 하이테크가 대중

화되면서 이용의 편리성 때문에 로우테크와 하이테크 체계가 비슷

한 비율로 사용되었다고 분석한 Kim과 Kim(2014)의 연구와 로우

테크와 하이테크의 사용비율을 비교한 Han 등(2016)이 하이테크

를 더 많이 이용하였다고 분석한 결과와 일치한 결과로, 2010년 

초반과 달리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되면서 그동안 하이테크의 

단점인 조작의 어려움이 해소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다섯째, 보완․대체의사소통 중재연구는 중재 도구의 종류와 상

관없이 의사소통기능(화용론), 어휘(의미론) 향상을 목적으로 활용

되었다. 이는 보완․대체의사소통이 단순히 요구하기, 승인하기 뿐

만 아니라 대화 역할을 바꿔 능동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여러 

선행논문과 일치된 결과이다(Cho & Park, 2012a; Ha & Ham, 

2019; Kim et al., 2015; Kim & Han, 2017; Kim & Yun, 

2015; Lee & Park, 2007; Lee et al., 2008; Min et al., 

2017). 이는 보완․대체의사소통 중재가 의미론적 범위의 확장 

및 언어구조를 형성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기능을 향상하게 시

키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중재 충실도 및 타당도 측면에서 연구참여

자, 자료 분석, 맥락과 환경이 기술되긴 하였으나, 중재자에 대한 

자격, 중재자 훈련 항목을 충족하고 있는지와 중재 충실도의 체크

리스트 및 중재 전반에 걸쳐 평가하고 있는지는 낮은 충족도를 나

타냈다. Kim과 Kim(2014)의 연구에서 상당수의 논문이 중재 충

실도나 사회적 타당도에 관해 기재하지 않거나, 내적타당도를 통제

하지 않은 연구가 많았음을 지적하였고, Choi와 Park(2012b)의 

연구에서도 질적 지표를 충족하지 않은 논문이 많아 추후 중재연구

에서는 질적 지표를 숙지 후 중재를 수행하기 전 과학적이고 체계

적인 실험설계를 세울 것을 권한 바 있다. 따라서, 이는 보완․대체

의사소통 중재 연구가 계획되는 단계에서부터 중재자에 관한 자격 

기술이나 중재자 훈련과정, 중재 충실도 기록 등이 반드시 고려되

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완․대체의사소통 중재를 활용한 단일대상연구

를 고찰하여 연도별 출판 현황, 실험설계, 연구 대상자 및 연구 장

소, 독립변인, 종속변인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분석대상 연구들이 단일대상 연구의 질적 지표를 충족하는지를 분

석하였다. 보완․대체의사소통 중재와 같이 다양한 환경에서의 효과

를 끌어낼 수 있는 실험연구는 교육현장에서의 효과적인 적용을 

기대할 수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실험연구에 대한 중재 환경 

및 중재 방법,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즉, 보완․대
체의사소통을 활용한 의사소통기술의 향상을 이끌기 위해 과학적

으로 체계적인 연구 설계와 방법을 계획하고 단일대상 연구의 질

적 지표에 관해 충분히 숙지한 후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분석대상 논문을 국내 학술지에 수록된 연구

만을 대상으로 하여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보완․대체의사소통을 활

용한 중재에 대한 질적 지표를 충족하는지에 대한 동향으로 일반

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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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분석의 틀

Appendix 1. Form of analysis

구분 분석 영역 분석 내용 분석 방법

전반적 연구 동향

1) 연도별 출판 현황 1998~2019년 6월까지 출판 논문 수
분석 내용별 분류 및 해당 논문 

편 수(비율) 제시
2) 실험설계 단일대상연구
3) 연구 대상자 및 연구 장소 대상자 수, 연령, 연구 장소
4) 독립변인 중재 방법
5) 종속 변인 측정내용

CEC 질적 평가지표

1) 맥락과 환경(1문항) 각 문항에 대해 0~2점으로 평정 

0점: 충족하지 않음. 

1점: 일부만 충족 

2점: 충족

2) 연구참여자/대상자(2문항)
3) 중재자(2문항)
4) 독립변인(2문항)
5) 중재 충실도(3문항)
6) 내적 타당도(6문항)
7) 종속 변인(6문항)
8) 자료 분석(1문항)

부록 2. 특수교육 분야의 증거기반 실제를 위한 CEC 지표

Appendix 2. CEC indicators for evidence-based practice in the field of special education

질적 지표

맥락과 

환경

(1) 연구는 맥락과 환경의 핵심적인 특징을 설명하여야 한다; 프로그램의 유형, 교실의 유형, 학교 유형(공립, 사립, 자율형 학교, 학령 전 

교육), 교육과정, 지리적 위치, 지역사회 환경, 사회경제적 지위, 물리적 환경. 

참여자 (2) 연구는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징을 설명해야 한다(성, 나이/학년, 인종/민족, 사회경제적 지위, 사용하는 언어). 

(3) 연구는 참여자의 장애 혹은 위험 상태 및(특정 학습장애, 자폐범주성장애, 행동문제, 난독) 참여자 선정방법에 관해 설명해야 한다 

(IDEA 기준에 의한 판별, 교사 지명, 표준화된 지능검사, 교육과정 기반 측정, 평정척도).

중재자 (4) 연구는 중재자의 역할(교사, 연구자, 전문가, 부모, 자원봉사자, 또래 교사, 형제자매, 기술적 장치/컴퓨터) 및 중재자의 배경 변인들에 

관해 설명해야 한다(인종/민족, 교육적 배경/면허). 
(5) 연구는 구체적인 중재자 훈련(훈련의 양, 훈련 기준)과 중재를 시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격(전문자격), 그리고 중재자가 이 자격을 충족

하는지를 보고하여야 한다. 

독립

변인

(6) 연구는 중재 과정(중재 구성요소, 교수적 행동, 핵심적 혹은 적극적 요소, 절차에 대한 설명서 혹은 스크립트) 및 중재자의 행동(촉진, 

발화, 신체적 행동, 접근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하나 이상의 출처를 언급해야 한다. 

(7) 연구는 자료(구체적 조작물, 작업 시트, 타이머, 단서, 장난감)에 대해 설명해야 하고 하나 이상의 출처를 언급해야 한다. 

중재 

충실도

(8) 연구는 직접 신뢰롭게 측정된 중재 충실도를 평가하고 보고해야 한다(중재의 핵심요소들에 대한 관찰을 통한 체크리스트 작성)

(9) 연구는 중재의 양 및 직접적 실행과 관련한 중재 충실도를 신뢰로운 측정으로(기간, 빈도, 실행 교육과정에 관해 관찰 혹은 자기보고) 

평가하고 보고해야 한다. 

(10) 연구는 중재 충실도를 ⒜ 중재 전반에 걸쳐 ⒝ 각 중재자, 각 환경 그리고 분석의 다른 단위 혹은 참여자별로 평가하고 보고해야 한다. 

내적 

타당도

(11) 연구자는 실험을 통제하고 독립변인을 체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12) 연구에서는 기초선 상태를 상세히 묘사해야 한다. 

(13) 기초선 조건에 있는 참여자는 중재에 접근할 수 없어야 한다(접근에 제한해야 함). 

(14) 세 번의 다른 시점에서 최소 세 번의 실험 효과를 입증해야 한다. 

(15) 모든 기초선은 적어도 3개의 자료점이 있어야 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수행을 보일 것이라 예측되는 패턴을 보여야 한다(예: 문제행동의 

증가). 
(16) 연구 설계에서 내적 타당도를 위협하는 요소를 통제해야 한다. 

종속 

변인

(17) 종속 변인들은 사회적으로 중요하다(예를 들어, 결과들은 이론적으로 또는 경험적으로 향상된 삶의 질, 중요한 발달적/학습 결과, 또는 

둘 다로 구성되거나 연관되어 있다). 

(18) 종속 변인은 조작적으로 정확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19) 종속 변인이 타당하게 측정되었고 반복할 수 있게 측정방법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20) 결과를 측정하여 그래프 화 된 데이터로 중재의 효과를 나타냈다. 긍정적 영향만을 밝히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정확히 보고해야 

한다. 
(21) 종속 변인 측정의 빈도와 시점이 적절해야 한다. 각 시점에서 최소 세 개의 자료 점을 입증해야 한다(심각하거나 위험한 문제행동을 측

정했을 경우이거나 중재 없이는 향상될 가능성 없이 기초선 행동이 0인 경우여서 더 적은 수의 실험 효과를 입증했을 경우는 제외 한

다). 교대 중재 설계에서, 교대 순서에서 적어도 네 번의 반복이 요구된다(예를 들어, ABABABAB; Kratochwill et al. 2013 참고). 
(22) 각 종속 변인에 대한 내적 신뢰도, 관찰자 간 신뢰도, 검사-재검사 신뢰도, 또는 동형검사 신뢰도가 수집되어야 하고, 신뢰도 수준이 최

소기준을 충족해야 한다(신뢰도 계수. 80 이상, 관찰자 간 일치도 80% 이상, Kappa 60% 이상). 

자료 

분석

(23) 각 시점에서 결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단일-대상 그래프를 제공해야 한다. 연구에서 데이터를 시각적 또는 다른 방법으로 분석한 것을 

포함했을지라도, 각 종속 변인을 측정한 그래프는 전통적인 시각적 분석 기술(즉, 평균, 행동 수준(level), 경향, 중복(overlap), 데이터 

패턴의 일관성(consistency)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결과들을 아주 쉽게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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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질적 평가지표에 따른 단일대상연구 분석결과

Appendix 3. Analytical result of single subject research according to qualitative evaluation index 

Context and 

environment

(2)

Participants

(4)

Researcher

(4)

Independent 

variable

(4)

Fidelity

(6)

 Internal 

validity

(12)

Dependent 

variable

(12)

Data 

analysis

(2)

Total

(46)

 1 2 4 0 2 4  7  7 2 28
 2 1 4 0 4 4 12 11 2 38
 3 2 4 0 3 4 10 10 2 35
 4 2 4 0 3 4  9  9 2 33
 5 2 3 0 4 4  9 11 2 35
 6 1 3 0 3 4  7  9 2 29
 7 2 3 0 3 6  9 11 2 36
 8 2 4 0 3 6 10  9 2 36
 9 1 4 2 3 3  6  9 2 30
10 2 4 0 3 6 10 11 2 38
11 1 3 0 4 4  9  9 2 32
12 2 3 2 4 4 10 11 2 38
13 2 4 0 3 5  7 11 2 34
14 1 3 4 4 5 10  8 2 37
15 2 3 0 2 4  5  5 1 22
16 2 4 4 4 5 10 11 2 42
17 2 3 0 2 6 10 11 2 36
18 2 3 0 2 4  9  7 2 29
19 2 4 0 3 3  9  7 1 29
20 2 4 1 4 5  9 10 2 37
21 2 4 0 3 4  9  7 2 31
22 2 4 4 4 4 10 12 2 42
23 1 4 0 3 4  7  8 2 29
24 2 4 3 4 4  9  9 1 36
25 2 3 0 4 3  9  9 2 32
26 1 3 4 3 5  7  8 2 33
27 1 3 4 3 6  7  8 2 34
28 1 4 4 3 4  7  8 2 33
29 2 4 0 3 4  9  6 2 30
30 2 3 0 2 4  7  4 1 23
31 2 3 4 3 3  1  3 1 20
32 1 3 0 2 4  7  8 2 27
33 1 4 3 3 4  9  8 2 34
34 1 4 3 4 4  6  5 1 28
35 2 4 0 3 5  9  9 2 34
36 2 4 1 4 5 10 10 2 38
37 2 4 1 4 4  9  9 2 35
38 2 4 4 4 6 10 11 2 43
39 2 3 0 3 4  9  8 2 31
40 2 3 4 3 4 10 11 2 39
41 1 4 2 3 4  9  8 2 33
42 2 4 1 3 4  7  6 2 29
43 2 4 0 3 6  4 10 2 31
44 1 4 0 3 5  7  9 2 31
45 2 4 4 4 5  7  8 2 36
46 2 4 4 4 4  9  8 2 37
47 2 3 4 2 4  9  9 2 35
48 1 3 4 2 5 10  9 2 36
49 1 3 4 2 5  9  9 2 35
50 2 4 0 4 2 10 10 2 34
51 2 4 0 4 4  7  9 2 32
52 2 4 0 3 4  9  8 2 32
53 2 4 0 3 3 10 10 2 34
54 2 4 1 2 4  5  8 2 28
55 2 4 0 4 3  5  8 2 28
56 2 4 0 3 3  9  9 2 32
57 2 4 1 2 4  9  7 2 31
58 2 4 0 2 5  9  9 2 33
59 2 4 2 4 5 10  9 2 38



언어치료연구(제29권 제2호)

154

부록 4. 분석 논문

Appendix 4. Analytical research

60 1 4 0 2 1  1  2 0 11
61 2 4 0 2 3  9  7 2 29
62 2 4 0 3 3  9  8 1 30
63 2 4 0 3 3  8 10 2 32
64 2 4 0 3 4  7  9 2 31
65 2 4 0 2 5  9  9 2 33
66 2 4 2 2 4 10  9 2 35
67 2 4 0 3 4 10 10 2 35
68 2 4 0 3 5  9  8 2 33
69 1 4 0 2 4  9  9 2 31
70 2 4 0 2 4  7  5 2 26
71 0 4 0 3 5  8  9 2 31
72 2 4 0 2 4  7  6 2 27
73 1 4 0 2 5 10 10 2 34
74 2 4 0 3 4  9  9 2 33
75 0 4 0 2 4  9  9 2 30
76 2 4 0 2 4  9  8 2 31
77 1 4 4 3 3  9  7 2 33
78 1 4 4 3 4  7  6 2 31
79 2 4 4 3 4  9  9 2 37
80 1 4 4 3 4  9  8 2 35
81 1 4 4 3 4  7  9 1 33
82 1 4 0 3 4  9  9 2 32

평균
1.66 3.76 1.23 2.98 4.18 8.32 8.49 1.88 32.49

83.0% 94.0% 30.8% 74.5% 69.7% 69.3% 70.8% 94.0% 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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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김경양 (2016). Eye tracking 기법을 적용한 AAC 중재가 지체중복 장애학생에게 미치는 효과.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9(4), 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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